
		
			[image: Cover image]
		

	
    
      
        
          	
          	
        

        
          	
        

        
          	
            [ Article ]
          
        

        
          	Korean Journal of Human Ecology - Vol. 35, No. 2, pp.201-213
        

        
          	ISSN: 1226-0851			
					(Print)
				2234-3768			
					(Online)
				
        

        
          	Print  publication date  30 Apr 2026

        

        
          	Received  28 Oct 2025
Accepted  10 Nov 2025

        

        
          	
            KJHE_2026_v35n2_201

            DOI: 
            https://doi.org/10.5934/kjhe.2026.35.2.201
          
        

        
          	
            보육교사의 교수효능감과 전문성 발달과의 관계에서 임파워먼트의 매개효과 : 교수효능감 유형별 분석을 중심으로
          
        

        
          	
            Hwang, Hyuk1) ; Son, Seunghee2), *


          
        

        
          	1)Department of Child Development and Guidance, Hannam University

        

        
          	
        

        
          	2)Department of Child Development and Guidance, Hannam University

        

        
          	
        

        
          	
            Empowerment as a Mediator Between Childcare Teachers’ Teaching Efficacy and Professional Development: A Cluster Analysis by Efficacy Type
          
        

        
          	
            황혁1) ; 손승희2), *


          
        

        
          	
        

        
          	1)한남대학교 아동복지학과 초빙교수

        

        
          	
        

        
          	2)한남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

        

        
          	
            Correspondence to: *Son, Seunghee Tel: +82-042-629-7437, Fax: +82-042-629-3750 E-mail:  shson@hnu.kr
          
        

        
          	
ⓒ 2026, Korean Association of Human Ecology. All rights reserved.

        

        
          	
            

            

          
        

      

      
        
          	
          	
        

      

      
        
          
            초록
          
        

        
          This study investigated the role of empowerment as a mediator between childcare teachers’ teaching efficacy and professional development, with a focus on differences based on the type of teaching efficacy. Data were collected from 579 childcare teachers across 65 centers in Seoul, Gyeonggi, Daejeon, and Busan. Teaching efficacy was assessed through its subdimensions: personal efficacy and general efficacy. Teachers were categorized into three clusters—general efficacy-oriented, personal efficacy-oriented, and mixed efficacy types—using a two-step cluster analysis. Mediation analyses were performed using Hayes’s PROCESS macro (Model 4), incorporating 5,000 bootstrap resamples and 95% confidence intervals. The results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mediating role of empowerment among the clusters. In the personal-efficacy and mixed-efficacy groups, teaching efficacy positively predicted professional development both directly and indirectly through empowerment. This indicates that teachers’ self-belief in their instructional abilities enhances their intrinsic motivation, autonomy, and competence, subsequently promoting professional growth. However, in the general-efficacy-oriented group, the indirect effect through empowerment was not significant, suggesting that a belief in educational systems alone may not activate internal empowerment processes. These findings highlight the importance of strengthening teachers’ personal efficacy—confidence in their teaching influence—as a crucial factor in fostering empowerment and professional development. Practical implications include the need for empowerment-focused professional training and institutional support to enhance teachers’ autonomy and encourage participatory decision-ma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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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서론
      최근 급변하는 사회 분위기와 맞물려 보육의 역할과 기능이 점차 확대되고 있어 보육교사의 전문성과 직무역량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저출산과 맞벌이 가구 증가, 돌봄 공백의 확대 등으로 인해 보육의 공적 역할이 강화됨에 따라(김은정 외, 2024) 보육의 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여 보육의 질을 결정짓는 핵심 요인으로 보육교사에 대한 논의가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보육교사는 영유아의 발달 특성과 요구에 기초하여 교육 및 돌봄을 실천하는 핵심 주체로 이들의 전문성은 곧 보육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특히 교사의 직무 수행능력(김은경, 안지령, 2014), 영유아와의 상호작용 질(김수정, 2024; Mashburn et al., 2008) 등은 교사의 내적 역량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이는 교사 개인의 심리적 특성과 직무 태도에 의해 좌우되는 측면이 크다(김형진, 2022). 따라서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보육교사의 역할과 역량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특히, 교사의 역량 가운데에서도 교육적 상황을 해석하고 이에 적절히 대응하는 데 필요한 교수효능감은 수업 진행과 의사결정, 영유아와의 상호작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언급되고 있다(Ashton, 1984; Vrugt, 1994).

      보육현장에서는 교사-아동 상호작용의 어려움, 교사의 이직률 증가 등 다양한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데, 그 근저에는 교사의 심리적 소진, 낮은 직무 만족, 역할 갈등 등의 내적 어려움이 자리하고 있다(채영란, 2016). 이러한 문제들은 교사가 자신의 교육 활동이 영유아에게 긍정적 변화를 줄 수 있다는 확신에 대한 감소로 이어져 교육 활동 운영 시 위축감을 들게 하여(황종귀, 2017), 보육의 질 저하로 이어지게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교사의 자기 신념과 전문적 동기를 반영하는 교수효능감은 교사의 소진을 완화하고 수업의 몰입과 아동과의 상호작용을 증진시키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뿐 아니라 직무에 대한 책임감과 주도적인 업무수행을 향상시키기 때문에(강병재, 백영숙, 2013; 권랑희, 이진희, 2015; Somech & Bogler, 2002), 보육교사의 교수효능감을 향상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살펴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할 수 있다.

      교수효능감이란 교사가 보육 및 교육 과정에서 자신의 교수 활동이 아동의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신념으로 특정한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인지적·사회적·행동적 통합 능력에 대한 믿음을 의미한다(임재숙, 2022; Bandura, 1977). 교수효능감은 일반적 교수효능감과 개인적 교수효능감으로 구분된다. 개인적 교수효능감(personal teaching efficacy)은 교사가 자신의 교수자로서의 능력을 신뢰하고 교육활동을 통해 영유아의 발달과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믿는 신념을 의미하며, 일반적 교수효능감(general teaching efficacy)은 교사가 교육환경의 어려움이나 외적 제약에도 불구하고 교수과정을 통해 학습자의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보다 포괄적인 기대를 의미한다(Gibson & Dembo, 1984). 두 효능감 모두 교사가 자신과 교육의 효과를 어떻게 인식하느냐를 설명하지만 개인적 교수효능감은 ‘내 교수전략이 아이의 사회성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믿는다.’와 같이 교사 자신의 역량에 대한 내적 확신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반면, 일반적 교수효능감은 ‘가정환경이 어렵더라도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면 아이는 충분히 성장할 수 있다.’와 같이 교사 개인보다 교육체계에 대한 확신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Tschannen-Moran et al., 1998).

      교수효능감이 높은 교사는 교육적 과제에 대해 긍정적인 기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임하며 학습자의 성장 가능성을 높이 평가하고 다양한 교수전략과 피드백를 활용하는 경향이 있다(Ashton, 1984; Bandura, 1977; Vrugt, 1994). 또한 학습자의 특성과 환경에 관계없이 교육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믿으며 직무 수행에 있어 몰입과 책임감이 높고 동료에 대한 배려도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Somech & Bogler, 2002). 반면, 교수효능감이 낮은 교사는 자신의 교수능력에 대한 신념이 약하여 과제 수행에 소극적이며 교수 실패를 학습자의 능력 탓으로 돌리는 경향이 있다. 또한, 통제 중심의 수업방식을 선호하고 교수과정에서의 좌절 경험이 잦으며 직무 회피 성향도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Czerniak & Shriver, 1994; Gibson & Dembo, 1984). 즉, 교수효능감은 교수 상황에서 교사의 적극성과 주도성을 이끄는 중요한 동기로서 교육 활동 전반에 대한 능동적 태도와도 밀접하게 연결되며 다양한 보육 상황에서의 유연성과 창의성을 발휘할 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사회적 인지이론(Bandura, 1977)에 따르면, 교수효능감은 교수활동의 선택, 과제에 대한 노력의 지속, 실패 후 회복 과정 등 전반적인 교수행동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히 보육교사에게 교수효능감은 단순한 수업 운영 능력 이상의 개념으로 아동의 발달 수준과 상황을 고려한 교육활동을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다양한 문제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심리적 기반을 의미한다(Tschannen-Moran et al., 1998). 이러한 교수효능감은 보육교사가 교육현장에서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실제로 적용하고 확장해 나가는 데 중요한 동력이 되며 이는 곧 교사의 전문성이 발전되는 과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보육교사의 교수효능감과 전문성 발달 간의 관계를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전문성 발달이란 교사로서 갖고 있는 사고과정, 신념 등의 발달적 측면으로 정의되며(Glickman et al., 2001), 보육교사가 교직 생활 속에서 갖추어야 할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 자질, 능력 등을 말한다(이수련, 이정화, 2014). 이러한 보육교사의 전문성 발달은 영유아의 전인적 발달에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갖는 요인으로서 영유아의 요구에 빠르게 반응하며 그에 따른 적합한 의사결정과 문제해결 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요한 요인으로 언급되고 있다(강주연, 정정희, 2018; 유서희, 김상옥, 2019).

      보육교사의 전문성이 높을수록 영유아와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하고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많은(김수미, 2013; 이종진, 2015) 반면, 교사의 전문성이 낮을수록 영유아가 보내는 요구와 신호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해 영유아의 학습 기회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윤주연, 2013). 보육교사는 하루 일과 운영 시 발생하는 다양한 상황에 민감하게 대응하고 영유아에게 적합한 교육적 자극을 지원하기 위해 자신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추구해야 한다. 이러한 성장의 동력은 자기 능력에 대한 신념, 즉 교수효능감에서 비롯되며 이는 보육교사의 전문성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남미경, 2015; Hoy & Woolfolk, 1993). 그러나 현재까지 교수효능감과 전문성 발달 간의 연구들은 주로 단순한 관계성만을 살펴보는 연구가 대부분(강란혜, 2006; 변길희, 김나림, 2010; 지성애, 김지은, 2017)이었기 때문에 교사의 전문성 발달을 위해 필요한 다양한 선행요소에 대한 탐색에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보육교사의 교수효능감과 전문성 발달 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추가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이를 통해 보육교사의 전문성 발달 증진을 위한 체계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교수효능감과 보육교사의 전문성 발달 간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점은 분명하지만 이 관계가 모든 상황에서 동일하게 작동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실제 보육 현장에서는 교사의 심리적 상태, 근무 환경, 조직의 지원 수준 등에 따라 교육적 신념과 실천 간의 간극이 발생하기도 한다(황혁, 2025). 이에 따라 교수효능감과 전문성 발달 간의 관계를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교사가 자신의 역할과 권한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교수효능감과 전문성 발달 간의 관계를 임파워먼트와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임파워먼트란, 보육교사가 자신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조직 내 영향력을 행사하며 교육과정 운영의 주체로 인정받는 것이다(Short & Rinehart, 1992). 보육교사의 임파워먼트가 높을수록 업무에 대한 동기유발과 자기효능감이 높아지며 전문가다운 업무결과 도출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함으로써 어린이집의 질 유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정희, 2007; Kinlaw, 1995; Sims & Lorenzi, 1992).

      보육교사의 임파워먼트는 교수효능감 및 전문성 발달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교수효능감과 같은 맥락으로서 특정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믿음으로 정의되고 있는 자기효능감이 임파워먼트 증진에 중요한 요인으로 제시되고 있다(김진 외, 2015; 윤효정, 2024; 이경석, 2024; 이진열, 윤기혁, 2018). 특히, 이진열과 윤기혁(2018)의 연구에서는 임파워먼트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자신에 대한 믿음을 강화시켜야 하는데 자기효능감은 주어진 업무에 대해 스스로 계획하고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과 믿음으로서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킬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또한 임파워먼트가 전문성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강영식, 문현경, 2011; 안정은, 2019; 최혜선 2015)고 보고되고 있는데, 강영식과 문현경(2011)의 연구에서 자율성과 지위보장 및 권한에 대한 인식이 높은 교사일수록 영유아에게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표현하며 교육에 대한 발전을 위해 스스로 노력함에 따라 보육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안정은(2019)의 연구에서도 교사의 임파워먼트가 높을수록 전문성 발달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교수효능감이 높을수록 임파워먼트가 증진되고(김진 외, 2015; 윤효정, 2024; 이경석, 2024; 이진열, 윤기혁, 2018), 임파워먼트가 높을수록 전문성 발달 수준도 높게 나타난 선행연구 결과(강영식, 문현경, 2011; 안정은, 2019; 최혜선 2015)를 통해 교수효능감이 높을수록 임파워먼트가 증진되고 이렇게 증진된 임파워먼트는 교사의 전문성 발달을 촉진할 것이라 유추할 수 있다. 교수효능감은 교사가 자신의 교육적 능력에 대한 신념을 갖게 하며 이는 교육활동에 보다 능동적으로 임하게 하는 내부 동기로 작용한다(Bandura, 1977). 그러나 이 신념이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교사가 자신의 역할을 스스로 선택하고 조정할 수 있다는 자율성 즉, 임파워먼트에 대한 확신이 필요하다(Spreitzer, 1995). 즉, 교수효능감이 임파워먼트의 기반을 형성하고 강화된 임파워먼트는 교사로 하여금 자신의 직무에 보다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지속적으로 전문성을 개발하려는 동기를 유도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교수효능감과 전문성 발달 간의 관계에 대한 임파워먼트의 매개효과를 검증함으로써 교사의 전문성 발달을 촉진하는 요인들의 관계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탐색을 하고자 한다.

      한편, 교수효능감은 교사의 개인적 특성과 환경적 경험이 상호작용하는 가운데 형성되는 역동적인 자기신념 체계로 이해된다(Bandura, 1977). 이러한 교수효능감은 단순한 정적인 특성이 아니라 교사가 자신의 교육활동에 대해 가지는 자기 신뢰와 기대, 그리고 목표 설정, 과제 선택, 실행 과정에서의 행동 조절 능력에 밀접하게 관련된다. 이러한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할 때 교수효능감은 교사 개인의 특성과 맥락적 요인에 따라 서로 다른 양상으로 발현될 수 있다(Tschannen-Moran & Hoy, 2001). 이에 본 연구에서는 보육교사의 교수효능감 특성을 보다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유형 간 차이를 비교 분석하기 위하여 군집분석을 통해 보육교사의 교수효능감 특성에 따라 집단을 유형화하였다. 보육교사의 교수효능감 군집별 특성에 따라 교수효능감과 전문성 발달 간의 관계에 대한 임파워먼트의 매개효과에 차이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군집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교사의 교수효능감 유형에 따른 전문성 발달을 위한 맞춤형 지원 방안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보육교사의 교수효능감 군집유형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보육교사의 교수효능감 유형에 따라 교수효능감과 전문성 발달의 관계에서 임파워먼트의 매개효과는 어떠한가?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서울과 경기도, 대전, 부산에 소재한 65개의 어린이집에서 현재 근무하고 있는 보육교사를 임의표집하여 최종적으로 579명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보육교사의 일반적 배경은 <표 1>과 같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배경
            (N=579)

          
          

        

        
          
            
              	변인
              	구분
              	빈도(%)
              	변인
              	구분
              	빈도(%)
            

          
          
            	경력
            	3년 미만
            	171(29.5)
            	연령
            	20대
            	270(46.6)
          

          
            	3년 이상~6년 미만
            	182(31.4)
            	30대
            	154(26.6)
          

          
            	6년 이상
            	226(39.1)
            	40대 이상
            	155(26.8)
          

          
            	학력
            	2-3년제 대학 졸
            	293(50.6)
            	시설유형
            	국·공립어린이집
            	221(38.2)
          

          
            	
          

          
            	민간어린이집
            	119(20.6)
          

          
            	4년제 대학 졸
            	286(49.4)
          

          
            	직장어린이집
            	239(41.3)
          

          
            	
          

        

        

        보육교사의 연령은 20대가 270명(46.6%), 경력은 6년 이상 근무한 교사가 226명(39.1%), 학력은 2~3년제 전문대학 졸이 293명(50.6%)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집 유형은 직장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가 239명(41.3%)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연구도구
        
          1) 교수효능감
          보육교사의 교수효능감은 Riggs와 Enochs(1990)가 개발한 척도를 노종희(2001)가 어린이집 보육환경에 맞게 수정·보완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교수효능감은 개인적 효능감(13문항), 일반적 효능감(12문항) 2개의 요인 총 2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개인적 효능감은 ‘영유아의 적극적인 활동 참여는 그 활동에 대한 교사의 교수능력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와 같은 내용으로, 일반적 효능감은 ‘나는 유아들을 효과적으로 지도하기 위한 단계를 잘 알고 있다.’와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모든 문항은 1점(전혀 그렇지 않다)~5점(매우 그렇다)으로 이루어진 5점 Likert 척도로 교사 자신이 평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교사가 자신의 교수효능감에 대한 인식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교사의 교수효능감의 전체신뢰도 Cronbach α는 .95, 하위요인별 Cronbach α는 개인적 효능감 .89, 일반적 효능감 .96으로 나타났다.

        

        
          2) 전문성 발달
          보육교사의 전문성 발달은 백은주와 조부경(2004)이 개발한 ‘보육교사의 전문성 발달 수준 자기평가 도구’를 신희이(2011)가 어린이집에 적합하도록 수정·보완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전문성 발달은 지식과 기술의 발달(27문항), 자기 이해의 발달(13문항), 생태적 발달(15문항) 3개의 요인 총 5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식과 기술의 발달은 ‘교육목표에 적합한 내용 및 방법을 계획하고 실행한다.’와 같은 문항으로, 자기 이해의 발달은 ‘나는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와 같은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생태적 발달은 ‘부모 및 지역사회와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와 같은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1점(전혀 그렇지 않다)~5점(매우 그렇다)으로 이루어진 5점 Likert 척도로 교사 자신이 평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보육교사의 전문성 발달에 대한 인식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교사의 전문성 발달의 전체신뢰도 Cronbach α는 .95, 하위 요인별 Cronbach α는 지식과 기술발달 .96, 자기이해의 발달 .89, 생태적 발달 .89로 나타났다.

        

        
          3) 임파워먼트
          보육교사의 임파워먼트는 Short와 Rinehart(1992)가 개발한 ‘School Participant Empowerment Scale(SPES)’을 김영미(2017)가 어린이집 보육환경에 맞게 수정·보완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임파워먼트는 의사결정(5문항), 전문성 신장(3문항), 자기결정성(6문항), 자기효능감(4문항) 4개의 요인 총 1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의사결정은 ‘나는 우리 어린이집에서 새로운 프로그램 도입과 실행에 대한 결정에 참여한다.’, 전문성 신장은 ‘나는 우리 어린이집에서 전문직다운 환경에서 일하고 있다.’, 자기결정성은 ‘나는 내가 선택한 교육내용을 가르칠 수 있다.’, 자기효능감은 ‘나는 다른 교사나 원장이 조언을 부탁할 정도로 능력을 갖추고 있다.’와 같은 내용의 문항들로 이루어져 있다. 1점(전혀 그렇지 않다)~5점(매우 그렇다)으로 이루어진 5점 Likert 척도로 교사가 평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보육교사의 임파워먼트에 대한 인식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교사의 임파워먼트의 전체신뢰도 Cronbach α는 .85, 하위요인별 Cronbach α는 의사결정 .78, 전문성 신장 .65, 자기결정성. 80, 자기효능감 .62로 나타났다.

        

      

      
        3. 연구절차
        본 연구는 보육교사의 교수효능감 유형에 따른 전문성 발달과의 관계에서 임파워먼트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서울과 경기도, 대전, 부산에 있는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연구를 진행하기에 앞서 어린이집별로 방문 또는 유선을 통해 연구의 목적과 절차 등에 대해 설명한 후 연구 참여를 희망하는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진행기간은 2020년 3월부터 4월까지였으며 설문지 배부와 회수는 연구자가 직접 또는 우편물을 통하여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총 600부를 배부하였고 취합된 설문지는 587부였다. 이 중에서 분석이 어려운 8부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579부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4. 자료분석
        수집한 자료는 SPSS WIN 23.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본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기술통계를 통해 빈도, 백분율 분석을 실시하였고, 모집단의 정규성을 확인하기 위해 왜도 및 첨도를 산출하였다. 둘째, 연구 도구의 신뢰도를 위하여 신뢰도계수(Cronbach's α)를 산출하였다. 셋째, 변인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넷째, 교수효능감의 군집분석을 위하여 2단계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군집별로 교수효능감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F검증과 Scheffé 사후 검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교수효능감의 유형에 따른 교수효능감과 전문성 발달 관계에 대한 임파워먼트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Preacher와 Hayes(2008)가 개발한 Process macro 프로그램에서 모델 4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의 검증에 대한 모형의 Bootstrap의 샘플 수는 5,000개, 신뢰구간은 95%로 설정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주요변인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본 연구의 주요변인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산출한 기술통계와 상관관계에 대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먼저, 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살펴보면 교수효능감의 평균은 2.80점(SD=.25), 전문성 발달의 평균은 3.09점(SD=.29), 임파워먼트의 평균은 2.90점(SD=.32)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표본 집단의 정규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왜도와 첨도의 통계량을 살펴본 결과, 왜도는 .71~1.04로 나타났으며, 첨도는 .75~2.35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다변량 정규성의 원칙에 따라서 왜도와 첨도의 기준인 ±2를 충족하고 있어 표본 집단의 모집단 대표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다(김주환 외, 2009).

        
          <표 2> 
				
          

          
            측정 변인 간의 상관관계 및 기술통계
            (N=579)

          
          

        

        
          
            
              	변인
              	1
              	2
              	3
            

          
          
            	1.   교수효능감
            	2
            	 
            	 
          

          
            	2.   전문성 발달
            	.54***
            	1
            	 
          

          
            	3.   임파워먼트
            	.42***
            	.64***
            	1
          

          
            	M
            	2.80
            	3.09
            	2.90
          

          
            	SD
            	.25
            	.29
            	.32
          

          
            	왜도
            	.92
            	1.04
            	.71
          

          
            	첨도
            	1.13
            	.75
            	2.35
          

        

        
          
            ***p<.001
          

        

        

        변인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교수효능감은 전문성 발달(r=.54, p<001) 및 임파워먼트(r=.42, p<.001)와 전문성 발달은 임파워먼트(r=.64, p<.001)와 정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보육교사 교수효능감의 군집분석
        보육교사가 지각한 교수효능감의 군집 유형을 살펴보기 위해 Hair et al.(2006)이 제안한 2단계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1단계에서는 군집 수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기 때문에 Wards의 방법을 통해 위계적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는 군집 내 제곱간 거리에 대해 오차제곱합을 최소화하도록 병합하는 방법으로 유형에 대한 적합한 군집수를 결정하는 과정이다(Hair et al., 2006). 1단계 군집분석 결과, 3개의 군집이 적절한 유형으로 확인되었으며 2단계 비위계적 군집분석(K-means)을 실시한 결과 최종적으로 3개의 군집으로 구분되었다. 이에 대한 결과는 <표 3>, [그림 1]과 같다.

        
          <표 3> 
				
          

          
            교수효능감의 군집분석 결과
            (N=579)

          
          

        

        
          
            
              	변인
              	군집 1
(N=250)
              	군집 2
(N=232)
              	군집 3
(N=97)
              	F
              	Scheffé
            

          
          
            	일반적 효능감
            	.28
            	-.84
            	1.28
            	427.05***
            	3>1>2
          

          
            	개인적 효능감
            	-.61
            	.04
            	1.46
            	310.34***
            	3>2>1
          

          
            	군집명
            	일반적 효능감 중심 집단
            	개인적 효능감 중심 집단
            	혼합형 효능감 집단
            	-
            	-
          

        

        
          
            ***p<.001
          

        

        

        
          
          

          [그림 1]  
				
          

          
            보육교사의 교수효능감에 따른 3가지 군집유형
          
          

          

        

        보육교사의 교수효능감 군집분석 결과를 자세히 살펴보면, 군집 1은 250명, 군집 2는 232명, 군집 3은 97명으로 각각 분포하였다. 먼저, 군집 1은 교수효능감의 하위요인 일반적 효능감을 높게 인식한 반면, 개인적 효능감을 낮게 인식한 특징을 보여 군집 1은 ‘일반적 효능감 중심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다음으로 군집 2는 개인적 효능감을 높게 인식한 반면 일반적 효능감을 낮게 인식한 특징을 보여 군집 2는 ‘개인적 효능감 중심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마지막으로 군집 3은 일반적 효능감과 개인적 효능감 모두 높게 인식한 집단으로 ‘혼합형 효능감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다음으로 교수효능감의 군집 유형에 따른 집단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집단 간에 일반적 효능감(F=427.05, p<.001), 개인적 효능감(F=310.34 p<.001)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에 따른 사후 검증(Scheffé) 결과, 일반적 효능감은 군집 3, 군집 1, 군집 2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개인적 효능감도 군집 3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군집 2, 군집 1 순으로 나타났다.

      

      
        3. 보육교사의 교수효능감 유형에 따른 교수효능감과 전문성 발달과의 관계에서 임파워먼트의 매개효과분석
        
          1) 일반적 효능감 중심 집단의 교수효능감과 전문성 발달간의 관계에서 임파워먼트의 매개효과분석
          일반적 효능감 중심 집단의 교수효능감과 전문성 발달 간의 관계에서 임파워먼트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Process macro의 모델 4를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먼저, 일반적 효능감 중심 집단의 교수효능감이 임파워먼트에 미치는 영향(B=.16, p>.05)과 교수효능감이 전문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B=.13, p>.05)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임파워먼트가 전문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B=.37, p<.001).

          
            <표 4> 
				
            

            
              일반적 효능감 중심 집단의 교수효능감과 전문성 발달 간의 관계에서 임파워먼트의 매개효과
              (N=579)

            
            

          

          
            
              
                	 
                	변인
                	B
                	SE
                	
                  t
                
                	95%
              

              
                	독립
                	 
                	종속
                	LLCI
                	ULCI
              

            
            
              	경로
              	교수효능감
              	→
              	임파워먼트
              	.16
              	.14
              	1.18
              	-.11
              	.44
            

            
              	 
              	R=.07, R2=.01, F=1.39
              	 
            

            
              	교수효능감
              	→
              	전문성 발달
              	.13
              	.08
              	1.68
              	-.02
              	.29
            

            
              	임파워먼트
              	→
              	.37
              	.03
              	10.29***
              	.30
              	.44
            

            
              	 
              	R=.55, R2=.31, F=56.02***
              	 
            

          

          
            
              ***p<.001
            

            
              *LLCI=boot 간접효과의 95% 신뢰구간 내에서의 하한값
            

            
              **ULCI=boot 간접효과의 95% 신뢰구간 내에서의 상한값
            

          

          

          일반적 효능감 중심 집단의 교수효능감과 전문성 발달 간의 관계에서 임파워먼트의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 부트스트래핑을 실시한 결과는 <표 5>에 나타난 바와 같다. 총효과는 .20[.01~.39]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 직접효과 .13[-.20~.29], 간접효과 .06[-.05~.17]으로 95% 신뢰구간에서 0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일반적 효능감 중심 집단의 교수효능감이 임파워먼트를 매개로 하여 전문성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개인적 효능감보다 일반적 효능감이 높은 교사들의 경우 교수효능감과 전문성 발달 간의 관계를 임파워먼트가 매개하지 못한다는 것을 뜻한다.

          
            <표 5> 
				
            

            
              일반적 효능감 중심 집단의 임파워먼트의 간접효과에 대한 유의성 검증 결과
            
            

          

          
            
              
                	경로
                	 
                	Effect
                	SE
                	95%
              

              
                	LLCI
                	ULCI
              

            
            
              	교수효능감→임파워먼트→전문성 발달
              	총 효과
              	.20
              	.09
              	.01
              	.39
            

            
              	직접효과
              	.13
              	.08
              	-.20
              	.29
            

            
              	간접효과
              	.06
              	.05
              	-.05
              	.17
            

          

          
            
              *LLCI=boot 간접효과의 95% 신뢰구간 내에서의 하한값
            

            
              **ULCI=boot 간접효과의 95% 신뢰구간 내에서의 상한값
            

          

          

        

        
          2) 개인적 효능감 중심 집단의 교수효능감과 전문성 발달 간의 관계에서 임파워먼트의 매개효과분석
          개인적 효능감 중심 집단의 교수효능감과 전문성 발달 간의 관계에서 임파워먼트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분석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먼저, 교수효능감은 임파워먼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59, p<.01). 다음으로 교수효능감은 전문성 발달(B=.49, p<.001)에, 임파워먼트도 전문성 발달(B=.24, p<.001)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개인적 효능감 중심 집단의 교수효능감은 임파워먼트를 매개로 하여 전문성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6> 
				
            

            
              개인적 효능감 중심 집단의 교수효능감과 전문성 발달간의 관계에서 임파워먼트의 매개효과
              (N=579)

            
            

          

          
            
              
                	 
                	변인
                	B
                	SE
                	
                  t
                
                	95%
              

              
                	독립
                	 
                	종속
                	LLCI
                	ULCI
              

            
            
              	경로
              	교수효능감
              	→
              	임파워먼트
              	.59
              	.14
              	4.02**
              	.30
              	.88
            

            
              	 
              	R=.25, R2=.06, F=16.23**
              	 
            

            
              	교수효능감
              	→
              	전문성 발달
              	.49
              	.09
              	5.41***
              	.31
              	.67
            

            
              	임파워먼트
              	→
              	.24
              	.03
              	6.28***
              	.17
              	.32
            

            
              	 
              	R=.53, R2=.28, F=46.19***
              	 
            

          

          
            
              **p<.01, ***p<.001
            

            
              *LLCI=boot 간접효과의 95% 신뢰구간 내에서의 하한값
            

            
              **ULCI= boot 간접효과의 95% 신뢰구간 내에서의 상한값
            

          

          

          다음으로 개인적 효능감 중심 집단의 교수효능감과 전문성 발달 간의 관계에서 임파워먼트의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 부트스프래핑을 실시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총효과 .64[.45~.83], 직접효과 .49[.31~.67], 간접효과 .14[.06~.26]로 나타났으며, 모두 95% 신뢰구간에서 0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개인적 효능감 중심 집단의 교수효능감이 전문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서 임파워먼트가 유의한 매개 역할을 수행함을 의미한다.

          
            <표 7> 
				
            

            
              개인적 효능감 중심 집단의 임파워먼트의 간접효과에 대한 유의성 검증 결과
            
            

          

          
            
              
                	경로
                	 
                	Effect
                	SE
                	95%
              

              
                	LLCI
                	ULCI
              

            
            
              	교수효능감→임파워먼트→전문성 발달
              	총 효과
              	.64
              	.09
              	.45
              	.83
            

            
              	직접효과
              	.49
              	.09
              	.31
              	.67
            

            
              	간접효과
              	.14
              	.05
              	.06
              	.26
            

          

          
            
              *LLCI=boot 간접효과의 95% 신뢰구간 내에서의 하한값
            

            
              **ULCI= boot 간접효과의 95% 신뢰구간 내에서의 상한값
            

          

          

        

        
          3) 혼합형 효능감 집단의 교수효능감과 전문성 발달 간의 관계에서 임파워먼트의 매개효과분석
          혼합형 효능감 집단의 교수효능감과 전문성 발달 간의 관계에서 임파워먼트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분석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먼저, 교수효능감이 임파워먼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61, p<.01). 다음으로 교수효능감은 전문성 발달(B=.53, p<.01)에, 임파워먼트도 전문성 발달(B=.30, p<.01)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는 혼합형 효능감 중심 집단의 교수효능감은 임파워먼트를 매개로 하여 전문성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뜻한다.

          
            <표 8> 
				
            

            
              혼합형 효능감 집단의 교수효능감과 전문성 발달간의 관계에서 임파워먼트의 매개효과
              (N=579)

            
            

          

          
            
              
                	 
                	변인
                	B
                	SE
                	
                  t
                
                	95%
              

              
                	독립
                	 
                	종속
                	LLCI
                	ULCI
              

            
            
              	경로
              	교수효능감
              	→
              	임파워먼트
              	.61
              	.20
              	3.09**
              	.22
              	1.01
            

            
              	 
              	R=.30, R2=.09, F=9.59**
              	 
            

            
              	교수효능감
              	→
              	전문성 발달
              	.53
              	.15
              	3.48**
              	.23
              	.84
            

            
              	임파워먼트
              	→
              	.30
              	.07
              	4.08**
              	.15
              	.45
            

            
              	 
              	R=55, R2=.30, F=20.62***
              	 
            

          

          
            
              **p<.01, ***p<.001
            

            
              *LLCI=boot 간접효과의 95% 신뢰구간 내에서의 하한값
            

            
              **ULCI= boot 간접효과의 95% 신뢰구간 내에서의 상한값
            

          

          

          다음으로 혼합형 효능감 집단의 교수효능감과 전문성 발달 간의 관계에서 임파워먼트의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 부트스프래핑을 실시한 결과는 <표 9>와 같다. 총효과 .73[.41~.1.04], 직접효과 .53[.23~.84], 간접효과 .19[.06~.34]로 나타났으며, 모두 95% 신뢰구간에서 0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혼합형 효능감 집단의 교수효능감이 전문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서 임파워먼트가 유의한 매개 역할을 수행함을 의미한다.

          
            <표 9> 
				
            

            
              임파워먼트의 간접효과에 대한 유의성 검증 결과
            
            

          

          
            
              
                	경로
                	 
                	Effect
                	SE
                	95%
              

              
                	LLCI
                	ULCI
              

            
            
              	교수효능감→임파워먼트→전문성 발달
              	총 효과
              	.73
              	.15
              	.41
              	1.04
            

            
              	직접효과
              	.53
              	.15
              	.23
              	.84
            

            
              	간접효과
              	.19
              	.07
              	.06
              	.34
            

          

          
            
              *LLCI=boot 간접효과의 95% 신뢰구간 내에서의 하한값
            

            
              **ULCI=boot 간접효과의 95% 신뢰구간 내에서의 상한값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보육교사의 교수효능감의 하위요인을 중심으로 교수효능감 군집 유형을 탐색하고, 도출된 교수효능감 군집 유형에 따라 보육교사의 교수효능감과 전문성 발달 간의 관계에서 임파워먼트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보육교사의 교수효능감 하위요인에 따라 3가지 군집유형이 확인되었다. 먼저, 군집 1은 ‘일반적 효능감 중심 집단’으로 보육교사가 영유아의 학습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교육제도와 같은 외부 환경에서 찾으며 이러한 외적 요인을 교사가 통제하거나 조절할 수 있다고 인식하는 유형이다. 다음으로 군집 2는 ‘개인적 효능감 중심 집단’으로 보육교사가 자신의 능력으로 영유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는 유형이다. 이 집단은 보육교사의 전문성과 역량에 대한 자기 신뢰가 높은 집단이다. 마지막으로 군집 3은 ‘혼합형 효능감 집단’으로 일반적 효능감과 개인적 효능감이 모두 높게 나타났다. 이 집단은 교사로서의 내적 신념과 제도적 조망이 균형 있게 갖추어진 유형이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보육교사가 지각하는 교수효능감에는 개인차가 있으며 다양한 유형으로 분류됨을 알 수 있다.

      군집별 분포 빈도를 살펴보면, 군집 1인 ‘일반적 효능감 중심 집단’이 250명으로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냈으며, 군집 2인 ‘개인적 효능감 중심 집단’은 232명, 군집 3인 ‘혼합형 효능감 집단’은 97명으로 세 가지 군집 유형 중 혼합형 효능감 중심 집단이 가장 낮은 빈도를 나타냈다. 이는 일반적 효능감과 개인적 효능감이 모두 높은 교사가 보육현장에 상대적으로 적음을 시사하는 결과로, 보육교사들이 교수자로서의 자기 신념과 환경 통제에 대한 인식이 동시에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보육교사의 전문성이 체계적으로 성장하기 어려운 구조적 여건과 맞물려 있으며 특히 지속적 연수를 통해 전문성을 심화시킬 수 있는 기회의 부족 및 일상 업무에서 교육적 자율성을 실현할 수 있는 구조적 여유 부족(Lee & Lee, 2018), 과중한 행정업무와 낮은 처우 수준(Boeskens et al., 2020) 등의 요인이 개인적 교수효능감과 일반적 교수효능감이 동시에 고양되기 어려운 환경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보육교사의 교수효능감감이 균형 있게 향상되기 위해서는 교사 개인의 역량 강화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 조성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교사의 교육적 신념이 실제 실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실천 중심의 직무 연수와 현장 적용 가능한 전문성 개발 프로그램이 강화되어야 한다. 아울러 교사가 교육과정 운영 및 의사결정 과정에서 자율성과 주도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동시에 보조 인력의 확보, 근무조건 개선 등 구조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보육교사를 단순한 돌봄 제공자가 아닌 전문적 교육자로 인식할 수 있도록 사회적 인식개선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통합적이고 다층적인 접근은 개인적 효능감 및 일반적 효능감 향상뿐만 아니라 보육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보육교사의 교수효능감 유형별로 교수효능감과 전문성 발달 간의 관계에서 임파워먼트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결과, 개인적 효능감 중심 집단과 혼합형 효능감 집단은 교수효능감과 전문성 발달간의 관계를 임파워먼트가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집단은 개인적 효능감이 높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바 이 두 집단에서 교수효능감이 임파워먼트를 통해 전문성 발달이 향상된 결과가 나타난 점은 보육교사가 자신의 교육적 역량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게 되면 자신의 역할에 대한 주도적인 태도와 실행력이 향상되고 이를 통해 전문성 발달에 효과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개인적 효능감은 교사가 자신의 교수활동을 통해 유아의 학습과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는 신념으로(Gibson & Dembo, 1984) 교사 자신의 역량에 대한 자율적 인식과 전문성에 대한 자기 확신을 반영한다. 이러한 개인적 신념은 자기결정, 유능감, 의미부여, 영향력 등으로 구성되는 임파워먼트(Thomas & Velthouse, 1990)와 밀접한 관련성을 지니며 실제 교육현장에서 교사가 자발적으로 교육활동을 설계하고 실행하는 내적 동기의 기반이 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혼합형 효능감 집단 역시 개인적 교수효능감이 높게 나타남과 동시에 교육적 맥락이나 환경을 일정 부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일반적 교수효능감도 높게 나타나는 유형으로 교수자로서의 내적 신념과 외적 환경에 대한 조망이 균형 있게 조화된 바람직한 유형이다. 이러한 유형은 임파워먼트의 인지적 요소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하며 결과적으로 전문성 발달로 이어지는 구조를 형성한 것(Thomas & Velthouse, 1990)으로 생각되어진다.

      한편, 일반적 효능감 중심 집단은 교육 자체의 가능성과 환경 조절 가능성에 대한 보편적 신념은 갖고 있지만 자신의 영향력과 실행력에 대한 내면적 확신은 낮은 경향을 보인다(Gibson & Dembo, 1984). 이로 인해 임파워먼트의 핵심 요소인 자율성, 유능감, 동기화 등의 내적 요소를 활성화시키기 어려우며(Deci & Ryan, 2000), 전문성 발달과의 연결고리 또한 약화될 수도 있었을 것이라 생각해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일반적 효능감은 교사의 신념을 통해 주도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구조를 제공하기보다는 환경적 조건이나 제도에 의존하는 측면이 강하므로 임파워먼트의 촉진요인으로 유의하게 작용하지 않았다고 유추해볼 수 있다.

      교수효능감의 하위 요인인 개인적 효능감과 일반적 효능감이 임파워먼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기존의 회귀분석 기반 연구는 아직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개인적 효능감 및 일반적 효능감과 임파워먼트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연구들을 중심으로 본 연구의 결과가 나타난 이유를 유추해보고자 한다. 선행연구들은 개인적 효능감과 임파워먼트 간에는 정적인 관계가 나타났으나, 일반적 효능감은 임파워먼트와 유의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권화숙, 권성민, 2017; 안정은, 2019)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보육교사의 내적 자기 신념이 임파워먼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개인적 효능감이 높은 두 집단-개인적 효능감 중심 집단과 혼합형 효능감 집단-에서 교수효능감이 임파워먼트를 통해 전문성 발달에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해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보육교사의 전문성 발달을 효과적으로 촉진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제도적 여건이나 환경 개선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교사 개인의 내적 신념, 특히 개인적 효능감을 강화할 수 있는 전략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개인적 효능감은 교사가 스스로의 역량을 믿고 교수활동에 주도적으로 개입하도록 하는 핵심요인이며 본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임파워먼트를 통해 전문성 향상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경로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또한, 교수효능감을 종합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이 이상적이나 본 연구 결과와 같이 혼합형 효능감 집단의 교사가 상대적으로 적은 현실을 고려할 때 단기간 내 모든 요소를 동시에 고양하는 데에는 실질적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 예상된다. 이에 따라 개인적 효능감을 우선적으로 강화하고, 일반적 효능감을 점진적으로 높여가는 방식이 보다 효율적이고 실행 가능한 접근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이를 위해 교사의 자율성과 실행력을 체감할 수 있는 실천 중심의 연수 프로그램 확대, 교사 주도형 수업 설계와 평가 참여 활성화, 성과 중심이 아닌 성장 중심의 피드백 문화 정착 등이 필요하겠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을 살펴보고 추후 연구를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의 대상자는 수도권 및 일부 도시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진행함에 따라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는 것에 한계를 갖는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표집의 규모를 확대하여 진행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는 보육교사가 자기보고식 설문지를 통해 작성함에 따라 교사의 상황과 주관적 인식에 따른 편향이 나타날 수 있다. 이에 추후 연구에서는 인터뷰 및 참여 관찰 등을 포함한 질적 연구를 병행하여 보다 심층적인 분석이 요구된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교수효능감의 하위요인을 중심으로 보육교사의 교수효능감 군집 유형을 분류하였고, 교수효능감 유형별 교수효능감과 전문성 발달 간의 관계를 임파워먼트가 어떻게 매개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본 연구결과는 보육교사의 전문성 발달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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